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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latent profiles based on the level of AI service usage across various 

domains among youth and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these profiles. To this end, data from the ‘2024 

Digital Divide Survey’ were utilized, with a final sample of 573 youth aged 19 to 34. A 3-step approach 

was applied to conduct a latent profile analysis(LPA) and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fing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based on the level of AI service usage, the youth 

were classified into three distinct latent profiles: a ‘Low AI service Usage Group’, a ‘Medium AI Service 

Usage Group’, and a ‘High AI Service Usage Group’. Second, the result of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conduct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each latent profile, revealed that youth with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 digital technology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the ‘Medium AI Service Usage 

Group’. Furthermore, those who had a college degree or higher, higher monthly average income, and higher 

life satisfaction were also more likely to belong to the ‘High AI Service Usage Group’.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providing customized AI education and establishing 

institutional support systems to promote the active use of AI services among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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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청년층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AI 서비스 사용 수준에 따라 잠재프로파일을 유형화하

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2024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9~34세까지의 청년층 573명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여 3단계 분석방

법을 적용한 잠재프로파일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로는 첫째, 청년층의 AI 서비스 사용 수준에 따라 ‘AI 서비스 사용 수준 낮은 

집단’, ‘AI 서비스 사용 수준 중간 집단’, ‘AI 서비스 사용 수준 높은 집단’의 세 개 집단으로 유

형화되었다. 둘째, 유형화된 잠재프로파일에 속하게 되는 청년층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AI 서비스 사용 수준 높은 집단’에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태도 수준

이 긍정적인 청년층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I 서비스 사용 수준 높은 집단’에는 대학 졸

업 이상일수록, 월 평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 수준이 높은 청년층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층의 AI 서비스 사용 활성화를 위한 

AI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AI 서비스, 청년층,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기기 효능감, AI 수용성, 잠재프로파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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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2026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고용서비

스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청년층의 취업에 있어 경력설

계, 이력서 컨설팅 등에 대한 AI 활용 수요가 높으며 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통해 취업준비생과 기업을 연

결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1]. 뿐만 아니

라 2025 언론수용자 조사에서는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률

이 가장 높은 세대는 20대(50.7%)와 30대(38.5%)인 것으

로 나타났다[2].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은 현재 우리가 살아

가는 사회에서 AI의 사용이 점차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청년층에게는 향후 

과업 수행에 있어 AI 사용이 필수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2025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목적을 확인한 결과 20~29세는 ‘정보검색

(37.7%)’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학업용

(28.3%)’, ‘업무용(22.8%)’이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0~39세는 ‘업무용(26.8%)’

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와 비슷한 비중으로 

‘정보탐색(46.6%)’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3]. 20대와 

30대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목적이 ‘정보탐색’과 

‘업무용’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며 특히 학생의 비중이 높은 

20대는 ‘학업용’으로도 활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동일한 청년층이라고 할지라도 연령에 따라 AI 사용의 목

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연령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AI 사용 목적과 빈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이처럼 청년층의 삶에서 AI 사용이 일상화되고 중요한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기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

업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AI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청년층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생성형AI 서비스 이용 시 발

생하는 구독료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4]. 이 

외에도 청년층의 AI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특

별시에서는 청년 AI 사다리, 청년취업사관학교와 같은 프

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삼성, LG 포스코 등 기업 차원

에서도 청년층의 AI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

램을 진행하고 있다[5, 6, 7]. 이러한 지원은 청년층의 삶

에서 AI의 사용이 필수이며 중요한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

는 것을 뜻하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처럼 사회적 변화와 함께 우리의 삶에서 일상적인 도

구가 되어가고 있는 AI이지만 아직까지 AI에 대한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는 계층 또한 존재하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다. 2025년 정

보통신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생성형 AI 서비스 이

용 여부에서 20대(35.9%)와 30대(28.9%)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는 있지만[3]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20대의 

약 60%, 30대의 약 70%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관의 통계 수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결과는 AI 

사용에 있어서 청년층 내에서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청년층 개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행된 청년층의 AI 이용 격차와 관련

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특정 변인 간 단편적인 영향 관계

를 규명하는 변인 중심 접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9, 10, 

20]. 이러한 변인 중심 접근으로는 청년층 내부에 존재하

는 다차원적인 특성과 이질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10, 20]. 청년층이 단순히 AI 서비스 이용 여부

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넘어 앞서 살펴보았듯이 학업과 업

무 등 일상생활에서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등 청년층 내부

에서의 다양한 집단이 존재한다[3, 9]. 이에 이들을 단일한 

동질적 집단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실제 응답 패턴에 기반

해 청년층 내부의 이질적인 하위 집단을 유형화하는 작업

을 수행함으로써 청년층의 AI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AI 서비스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청년층 내에서 AI 서비

스 사용의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년층 내에서의 

AI 서비스 사용의 차이는 향후 청년층의 삶의 장기적인 차

원에서 차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청년층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AI 서비스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AI를 사용할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무

엇보다도 중요하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청년층의 AI 서비스 사용 현황

마이크로소프트 AI Economy Institute에서 발간한 

‘Global AI Diffusion Q1 2026 Trends and Insights’에

서는 우리나라의 생성형 AI 사용률이 2025년 4분기에 비

해 약 6.4%p 상승한 37.1%로 집계되었으며 이러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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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는 2025년 6월 이후 AI 사용자 비중 증가율이 다른 나

라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AI 사용은 챗봇과 검색, 콘텐츠 제작,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에 AI가 접목되면서 AI 사용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8].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

회에서 AI의 일상화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AI 사용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대는 생

성형 AI를 호기심, 지인의 추천, 업무 및 학업적 필요성을 

계기로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생은 

과제 작성 및 논문 요약, 외국어 학습 등의 목적으로, 직장

인은 기획서 작성, 영상 편집 업무 중 보조 도구 등으로 활

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생 및 직장인은 각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으

며, 이러한 생성형 AI는 20~30대의 일상에서 ‘협업하는 파

트너’, ‘필수 불가결한 도구’라는 용어로 일컬어지는 것으

로 보고하고 있다[9]. 결국 이는 20~30대의 일상생활에서 

생성형 AI에 대한 사용 비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AI 사용의 일상화는 청년층의 다양한 과업 수행 시 AI 

서비스를 과거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AI 사용 

시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AI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청

년층 또한 존재한다. 일부 청년층은 AI 서비스를 이용하여 

도출된 결과물의 신뢰도가 부족하거나 결과물의 품질 향

상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생성

형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결과물에 대한 교차검

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9] 청년층의 AI 서비스 사용을 가로 막는 방해 

요인은 AI 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인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2 AI 서비스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에 따라 AI 서비스의 수용 및 

활용 행태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개념에서는 기술수용성, 사용의도, 

그리고 사용빈도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우선 

기술수용성 개념을 사용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기술수용

모형이나 통합기술수용이론 등을 기반하여 수행되었는데

[11, 20, 21], 이는 AI 서비스에 대해 사용자가 지각하는 

유용성, 용이성 등의 인지적 평가가 미래의 지속적인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사용빈도 및 활

용 수준 개념을 사용한 선행연구에서는 AI 서비스 사용자

의 실질적인 기술 이용 정도를 연속형 변수로 측정하여 영

향요인을 규명하였다[10]. 이처럼 AI 서비스 사용과 관련

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변수 간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

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 중 AI 서비스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일부 연구에서는 AI 서비스 사용의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있다[10, 11]. 우선 대학생의 AI 기

반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는 성별, 대학소재지, SNS 및 인터넷 이용, 기술발전에 대

한 기대, 자기이해 요인은 AI 기반 서비스 이용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9].

그리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국

민의 AI 기반 보건의료 서비스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성별, 소득수준, 혼인상태, 주

관적 건강상태, 과거 기술 경험, AI 유익 인식 수준, AI 신

뢰 인식 수준이 AI 서비스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보고하고 있다[11].

이와 같은 연구에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

나[11] 대학생이라는 일부 청년층에 한정하는 대상으로 분

석이 이루어진 점[10], 대학생의 AI 기반 서비스 이용 수준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만을 파악하였다는 점[10, 11]이 특

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청년층 전체의 특징을 포함하여 AI 

서비스 사용 수준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 그

리고 청년층 내에서도 AI 서비스의 사용 수준이 다르지만 

이를 변수의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AI 사용 수

준에 따른 특징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러한 특징에 따라 분

류된 집단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19~34세까지

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 가능한 AI 서

비스 사용 빈도를 기준으로 잠재프로파일을 유형화하여 

청년층 내에서 AI 서비스 사용의 유형이 어떻게 구분되는

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어떤 특성을 가진 청

년층이 AI 서비스 사용 잠재프로파일에 포함이 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청년층의 AI 서비스 사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I. The Proposed Scheme

1.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Target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

원에서 국민의 정보격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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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2024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

였다. 동 자료는 우리나라 국민의 디지털 기기 및 AI 서비

스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AI 서비스 사용 수준에 따라 

잠재집단을 구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잠재집단에 속하는 

청년층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 적합한 자료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청년기본법」의 청년 연령 정의

에 따라 19~34세의 청년층이다. ‘2024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원자료에서는 총 7,000명의 응답자가 있으며 이 

중에서 19~34세까지의 청년층은 총 1,570명인 것으로 확

인되었다. 그리고 1,570명의 청년층 중 본 연구에서 활용

한 변수인 ‘AI 서비스 사용 수준’ 하위 8개의 문항에 응답

하지 않아 발생한 케이스를 분석에서 제외한 결과 최종적

으로 본 연구에서는 573명의 청년층을 분석 대상으로 설

정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인 573명의 구체적인 연령 분포

를 살펴보면, 19~24세는 142명(24.8%), 25~29세는 261명

(45.5%), 그리고 30~34세는 170명(29.7%)으로 구성되었

으며 평균 연령은 27.17세(SD=4.29)로 나타났다.

전체 청년층 1,570명에서 약 63.5%에 해당하는 사례가 

분석에서 제외된 것은 설문조사의 구조적 필터링 설계로 

인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에서는 AI 서비스 

사용 수준을 측정할 때 각 서비스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

를 묻는 문항을 배치하고,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하위 문항인 사용 빈도 문항에 응답할 수 없도록 

배제되었다. 이에 종속변수인 AI 서비스 사용 수준에 대한 

8개 하위 문항별로 제외된 결측 케이스를 확인한 결과 1번 

문항에서 499명, 2번 문항에서 79명, 3번 문항에서 149

명, 4번 문항에서 104명, 5번 문항에서 116명, 6번 문항에

서 6명, 7번 문항에서 25명, 8번 문항에서 19명이 응답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규모 표본의 감소는 

무작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AI 서비스 미인지’로 인한 

조사 설계상의 누락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을 

구체화하는 타당한 통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2. Key Variables

1.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서 유형

화된 ‘AI 사용 수준’이며 동 자료에서 사용한 문항은 “귀

하는 인공지능(AI)이 구현되는 아래 서비스를 알고 계십니

까? 그렇다면 실제 얼마나 활용했는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는지를 표시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중 활용 정도

를 측정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잠재프로파일을 유형화하기 위한 8가지 하위 변수로는 

‘1) 교육/학습(맞춤형 학습, AI언어학습앱, 교육용 로봇)’, 

‘2) 주거 편의(로봇청소기, IoT가전기기 등)’, ‘3) 커뮤니케

이션/친교(챗봇 상담 서비스, 말벗 AI 로봇 등)’, ‘4) 미디

어(맞춤형 음악 및 영상 등 추천/큐레이션, 사진 및 영상 

편집기능 등)’, ‘5) 금융(맞춤형 자산관리, 머신러닝을 통한 

위험예측 등)’, ‘6) 교통(운전보조 시스템, 자율주행 등)’, 

‘7) 헬스케어(AI 운동 코치, AI 식단관리 솔루션, 영양정보

분석 등)’, ‘8) AI 기반 대화형 정보검색(챗 지피티, 바드, 

아숙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변수에 대한 응답

은 ‘① 전혀 없다’부터 ‘④ 자주 있다’까지의 4점 척도를 

통해 조사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년층의 AI 서비스 

사용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1.2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본 연구는 청년층의 AI 서비스 사용 수준에 따라 유형

화된 잠재프로파일에 어떤 청년층이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에 본 연구의 유사한 주제로 수행된 선

행연구에서 사용된 인구사회학적 요소와 디지털 기술 및 

AI 관련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를 독립변수로서 설정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인구사회학적 요

소로서는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가족 구성원 수, 월 평균 

소득, 삶의 만족 수준을 투입하였다. 성별과 교육 수준은 

각각 남성과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하를 기준집단으로 

설정하여 더미변수로 만들어 투입하였다. 그리고 연령, 가

족 구성원 수, 월 평균 소득, 삶의 만족 수준은 연속형 변

수로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디지털 기술 및 AI 관련 수준에 대한 요소로

서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태도 수준(Digital Literacy), 디

지털 기기 이용 효능감 수준(Digital Mastery), 인공지능

(AI) 기술 관련 인식 수준(AI Acceptance) 변수를 투입하

였다. 우선 디지털 기술에 대한 태도 수준은 총 4문항으로

서 ‘1) 디지털 기술은 유용하다’, ‘2) 디지털 기술은 내 삶

을 편리하게 한다’, ‘3) 디지털 기술은 나에게 좋은 것이

다’, ‘4) 디지털 기술을 더 많이 이용하고 싶다’로 구성된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에 각 문항을 합산 및 평균한 변수

를 생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디지털 기술에 대한 태

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다음으로 디지털 기기 이용 효능감 수준은 총 4문항으

로서 ‘1) 나는 디지털 기기를 배우는데 자신이 있다’, ‘2) 

나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데 자신이 있다’, ‘3) 나는 새

로운 디지털 기기의 사용방법을 빠르게 알아낼 수 있다’, 

‘4) 디지털 기기를 더 많이 이용하고 싶다’로 구성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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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하였다. 이에 각 문항을 합산 및 평균한 변수를 생

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디지털 기기 이용에 대한 자

신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 기술 관련 인식 수준은 총 10

문항으로서 ‘1) 더욱 편리하고 좋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 ‘2) 개인정보침해 등 보안 위협이나 허

위조작정보가 확산될 것이 우려’, ‘3) AI가 발전할수록 더

욱 정확한 정보를 얻고 효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4) 기술의 편향으로 인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불

공정을 야기할 것’, ‘5) AI 발전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지

원이 강화되어야 함’, ‘6) AI 기술이 인간의 통제범위를 벗

어나게 될 것이 우려됨’, ‘7) AI 기술은 다양한 방면에서 

더 많은 기회를 줄 것’, ‘8) AI 기술로 인한 혜택은 공정하

게 배분되지 않으며, 빈부격차를 강화시킬 것’, ‘9) 인류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10) 내 삶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줄 것’으로 구성된 문항을 활용하였다. 해당 문

항 중에서 2), 4), 6), 8) 문항을 역문항 처리한 후 각 문항

을 합산 및 평균한 변수를 생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공지능(AI) 기술 관련 인식 수준이 긍정적인 것으로 해

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디지털 기술에 대한 태도 수준

(Digital Literacy), 디지털 기기 이용 효능감 수준(Digital 

Mastery), 인공지능(AI) 기술 관련 인식 수준(AI 

Acceptance) 척도들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

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디지털 기술에 대한 태도 수준

(Digital Literacy)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42, 디지

털 기기 이용 효능감 수준(Digital Mastery)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43, 그리고 인공지능(AI) 기술 관련 

인식 수준(AI Acceptance)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85로 도출되어 통계적 분석을 위한 내적 일관성을 확보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Analysis Method

본 연구는 청년층의 AI 서비스 사용 수준에 따른 잠재프

로파일을 유형화하고, 유형화된 잠재프로파일에 속하는 청

년층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전통적인 회귀분석이 변수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변

수 중심 접근법이었다면 잠재프로파일분석은 유사한 응답 

패턴을 보이는 개인들을 그룹화하는 사람 중심 접근법이다

[12, 13]. 이에 잠재프로파일분석은 동일한 변수라도 개인

별 응답 패턴이 고려될 수 있으며 모집단 평균이 아닌 개별 

특성을 반영한 집단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기존의 변수 중심 연구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AI 서비스 

사용 수준을 단일한 변수로 생성하여 청년층 전체의 특성

을 단편화하였다면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사용할 경우 개인 

단위에서 영역별 AI 서비스 활용이 어떻게 다차원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나는지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패턴 정보를 

규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3단계 접근법

(Three-Step Approach)을 적용할 수 있다. 3단계 접근

법은 잠재프로파일분석에서 추정된 집단 분류와 이후 이

어지는 분석 간의 불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서 첫 

번째 단계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최적의 집단 수와 

분류 결과를 도출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각 응답자의 

잠재집단 소속 확률을 추정하여 분류 오차를 계산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분류 오차를 기반하여 독립변수 및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14]. 이러한 3단계 접근법을 통해 잠재프로파일분석을 기

반으로 한 후속 분석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잠재프로파일분석은 최적의 집단 수를 결정하기 

위하 다양한 통계적 기준을 고려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

는 AIC, BIC, SABIC의 정보적합도 지수, LMR 및 BLRT 

검증 모형, 그리고 엔트로피(Entropy)와 같은 통계적 기준

을 활용하였다[15, 16, 17]. 이러한 통계적 과정은 Mplus

와 STATA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IV. Analysis Results

1. Types of AI Service Usage Levels Among Youth

청년층의 AI 서비스 사용 수준에 따라 잠재프로파일분

석의 3단계 접근법 중 1, 2단계를 거쳐 기본모형을 분석하

고 정보지수, 모형검증 지표, 분류에 관한 지표를 종합적

으로 활용하여 잠재프로파일 모형 간의 적합도를 비교하

며 검증하였으며 각 모형의 구체적인 지수 정보는 Table 

1과 같다. 그리고 적합한 잠재프로파일 수를 결정하기 위

해 잠재프로파일 수를 2개부터 증가시키면서 모형 적합도

를 검증한 결과 우선 집단의 수가 증가할수록 AIC, BIC, 

SABIC 값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LMRT와 BLRT 역시 

4개 모델까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엔트로피

(Entrophy) 지수 역시 모든 모형에서 .80 이상을 상회하

여 준수하게 분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각 모형 중 다양한 지수를 활용하여 모형 적합도를 확인

해 본 결과 잠재프로파일 수는 3개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다양한 지수 정보 중 정보지

수의 값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개에서 3개 모델에서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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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와 3개에서 4개 모델에서의 값 차이를 비교해 보면 3

개에서 4개 모델에서의 값 차이가 더 완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요인 분석을 할 때 스크리 도표

(Scree Plot)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구간에서 요인 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잠재프로파일 수를 결정할 수 있다[22, 

23]. 그리고 3개 모델 및 4개 모델은 분류 비율이 고르게 

나타나지만 4개 모델의 분류 비율은 일부 집단의 규모가 

파편화되어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

으며, 이에 비해 3개 모델은 안정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기

에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잠재프로파일 3개 모형을 사

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Classification Criteria
Number of Potential Profiles

Model 2 Model 3 Model 4

Information 

Index

AIC 11402.899 11001.995 10827.627

BIC 11511.672 11149.925 11014.715

SABIC 11432.307 11041.989 10878.209

Model 

Comparison 

Verification

LMRT <.001 <.05 <.05

BLRT <.001 <.001 <.001

Entrophy .875 .869 .896

Group 

Classification 

Rate

1 0.473 0.391 0.368

2 0.527 0.431 0.316

3 0.178 0.122

4 0.194

Table 1. Potential Profile Classification Criteria

최종 채택된 잠재프로파일 3개 모형의 분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 사후확률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평균 사

후확률은 80%(.80) 이상일 때 집단 분류가 명확하고 신뢰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하는데 Table 2를 살펴보면 유

형 1이 96.1%, 유형 2가 93.3%, 유형 3이 90.3%로 나타

나 모든 유형의 평균 사후확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잠재프로파일 수 3개 모형이 타당한 분류임을 확인하였다.

Criteria Type 1 Type 2 Type 3

Type 1 .961 .039 .000

Type 2 .030 .933 .038

Type 3 .000 .097 .903

Table 2. Average Posterior Probabilities by Latent 

Profile

2. Meaning of Latent Profile Types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청년층의 AI 서비

스 사용 수준에 따라 잠재프로파일을 유형화하였으며 그 

결과 3개의 잠재프로파일로 구성된 모형이 가장 적합하였

다. 이에 3개의 잠재프로파일 유형의 구체적인 특성을 살

펴보면 Table 3과 같다. 우선 유형 1은 전체 분석 대상 중 

224명(39.1%)이 포함되었으며 개별 AI 서비스 영역의 사

용 수준을 살펴보았을 때 모든 영역에서의 AI 서비스 사용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유형 2

는 전체 분석 대상 중 247명(43.1%)이 포함되었으며 개별 

AI 서비스 영역의 사용 수준을 살펴보았을 때 모든 영역에

서의 사용 수준이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

었다. 마지막으로 유형 3은 전체 분석 대상 중 102명

(17,8%)이 포함되었으며 개별 AI 서비스 영역의 사용 수

준을 살펴보았을 때 모든 영역에서의 사용 수준이 전반적

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유형에서 나타는 특징을 고려하

여 집단을 명명하고자 하였다. 유형 1은 개별 AI 서비스 

영역의 사용 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으므로 ‘AI 서비

스 저사용 집단’, 유형 2는 개별 AI 서비스 영역의 사용 수

준이 유형 1에 비해서는 높고, 유형 3에 비해서는 낮기 때

문에 ‘AI 서비스 중사용 집단’, 마지막으로 유형 3은 개별 

AI 서비스 영역의 사용 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으므로 

‘AI 서비스 고사용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Division

Type 1

(N= 224)

Type 2

(N= 247)

Type 3

(N= 102)

Mean(SE)

Education

/Learning
1.351 1.928 2.948

Housing 

Convenience
1.548 2.602 3.048

Communication

/Socializing
1.274 2.387 3.044

Media 1.279 2.705 3.309

Finance 1.131 1.900 2.805

Transportation 1.244 1.841 3.348

Healthcare 1.243 1.935 2.932

AI-based 

Conversational 

Information 

Search

1.286 2.379 3.103

Table 3. Sub-Factor Scores by Type of AI Service 

Usage Level among Young Adults

(Unit: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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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racteristics of Potential Profile Types Based 

on AI Service Usage Levels among Youth

3. Factors Influencing Potential Profiles Based 

on AI Service Usage Levels Among Youth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분석으로 도출된 청년층 AI 서

비스 사용 수준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종속변수인 청년층 AI 서비스 사용 수준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유형은 ‘AI 서비스 저사용 집단’을 준거집단

으로 설정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구체적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Division

(Ref. Group with 

Low AI Service 

Usage)

Group with Middle 

AI Service Usage

Group with High AI 

Service Usage

B OR SE B OR SE

Gender

(Ref. Male)
-.080 .923 .193 -.019 .981 .252

Age -0.15 .985 .028 -.016 .985 .037

Education

(Ref. High School 

Graduate or 

Lower)

.425 1.529 .267 1.086
2.962

**
.387

Number of 

Household 

Members

-.412 .662 .329 -.744 .475 .440

Monthly Income .071 1.073 .064 .193
1.213

*
.084

Life Satisfaction -.165 .848 .201 1.263
3.536

***
.301

Digital Literacy .963
2.620

**
.330 .810 2.248 .441

Digital Mastery .493 1.638 .302 -.763 .466 .414

AI Acceptance -.525 .591 .310 .191 1.211 .434

* p<.05, ** p<.01, *** p<.001

Table 4. Analysis Results of Influencing Factors on 

Potential Profile Types Based on AI Service Usage 

Levels Among Youth

AI 서비스 중사용 집단과 저사용 집단을 비교하였을 때 

디지털 기술에 대한 태도 수준(Digital Literacy)(OR=2.620, 

p<.01)이 높을수록 AI 서비스 중사용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AI 서비

스 고사용 집단과 저사용 집단을 비교하였을 때 대학 졸업 

이상(OR=2.962, p<.01), 월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OR=1.213, p<.05) 삶의 만족 수준이 높을수록(OR=3.536, 

p<.001) AI 서비스 고사용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V. Conclusions

본 연구는 청년층이 다양한 영역에서 AI 서비스를 사용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층의 AI 서비스 사용 수준

에 따라 잠재프로파일을 유형화하였고 잠재프로파일 유형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분석 결과를 살

펴보면 우선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있어서 다양한 통계적 

지수를 기준으로 유형화한 결과 3개의 잠재프로파일을 유

형화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AI 서비스 저사용 집단’, ‘AI 서비스 중사용 집단’, 그리고 

‘AI 서비스 고사용 집단’으로 유형화 및 명명하였다.

이는 청년층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디지털 및 AI 서비

스에 대한 익숙함을 가지고 있어 AI 서비스 사용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과 함께 청년층 내에서 AI 서비스 사용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결국 청년층이라고 해도 청년층이라는 집단 내

에서 AI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

는 청년 또한 존재할 수 있기에 청년층 중 AI 서비스를 적

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필

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유형화된 잠재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한 결과 우선 ‘AI 중사용 집단’에 속하는 특성으

로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태도(Digital Literacy)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년층이 디지털 기술에 대한 태도 수

준이 긍정적일수록 ‘AI 중사용 집단’에 속하는데 이는 새

로운 기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

아들일수록 AI 서비스 사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되었다[10]. 결국 

현대사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디지털과 관련한 새로운 기

술에 대한 인식이 AI 서비스 사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특히 청년층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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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면으로 새로운 기술을 접하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다른 

세대에 비해 크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디지털 기술에 대

한 태도 수준은 청년층의 AI 서비스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청년층 중 대학 이상 졸업한 청년일수록, 월 

평균 소득이 높은 청년일수록, 삶의 만족 수준이 높은 청

년일수록 ‘AI 서비스 고사용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대학 이상 졸업한 청년은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AI 서비스 사용 수준이 높은 것은 AI 서비스에 대한 사용

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PBL, 캡스톤디자인 등과 같은 AI 

기반 적응형 교과목 학습활동에 참여하여 교육받았을 가

능성이 높다고 선행연구에서 설명하고 있다[10]. 결국 청

년층의 교육 수준뿐만 아니라 AI 서비스와 관련한 교육 여

건의 수준에 따라 청년층의 AI 서비스 사용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월 평균 소득이 높은 청년이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AI 서비스 사용 수준이 높은 것은 ‘한국 사회 시선 2025: 

분석과 통찰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을 통해 추론할 수 있

는데 해당 포럼의 발제에서 소득 등에 따라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률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

고 있다. 월 가구 소득별로 보았을 때 500만 원 이상 계층

은 200만 원 미만 계층보다 AI 서비스 이용률이 약 3.2배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료 서비스와 

무료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크다는 점에 기인하며 이로 인

해 AI 서비스 사용에 있어서 소득에서의 취약계층을 주변

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18]. 결국 AI 서비스 

사용 시 추가적인 요금 결제를 통해 더 나은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며 특히 이러한 특징은 일정하고 안정적인 수입

이 확보되지 않는 초기 청년층에게 있어 더욱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여진다.

현대사회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청년층은 

생애주기의 특성상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는 시기로서 이

러한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AI 서비스는 청년층의 삶

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실제로 AI 서비스를 사

용함으로써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세대의 특성상 

디지털 및 AI 기술과 기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세대에 

비해 친숙한 측면이 있기에 AI 서비스는 청년층의 삶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청년층의 AI 서비스 사

용 수준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

며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

시한다.

첫 번째 방안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태도 수준이 긍정적

일수록 청년층이 AI 서비스를 많이 사용한다는 분석 결과

를 토대로 청년층이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AI 서비스 사용의 이점을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체감

할 수 있는 AI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연구에서 

디지털 또는 AI 기술을 접했을 때 실제로 개인의 삶에 도

움이 되며 편리할 것인가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

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결국 AI 사용 의도를 결정하

는 강력한 요인이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19]. 즉, 청년

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및 AI와 관련한 기술적인 교육은 지

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은 주로 코딩 또는 

SW 개발 중심의 공급자식으로 이루어져 실제 사용자가 

유용성과 용이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

라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AI 서비스와 관련한 디지털 및 AI 

기술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AI 

리터러시 교육, 즉 청년층이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및 AI 

기술을 보편적으로 사용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될 수 있다면 청년층이 AI 서비스를 더욱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방안은 본 연구에서 교육 수준이 대졸 이상일 

때, 월 평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삶의 만족도 수

준이 높은 청년일수록 ‘AI 고사용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

게 나타난 점에 주목하여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AI 사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생성형 AI 서비스가 발전함에 따라 유료로 

사용해야 하는 모델로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소득 수준이 

낮거나 다양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에서 소외

된 청년들은 생성형 AI 서비스 중 유료 모델을 이용함에 

있어 물리적, 인지적인 접근성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

다. 결국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새로운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방해물로 작용하여 향후 청

년층 내에서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고착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청년층 내에서 생성형 AI 서비스 사용의 격차를 

완화하여 미래 청년층의 삶에 대한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저소득층 및 교육 환경에서 소외된 청년층이 이용할 수 있

는 지역 내 청년센터 및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생성형 AI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미 다수의 지자체

에서는 청년들이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필요성 증가에 대

해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구독료를 지원하고 있다

[4]. 하지만 지속적으로 구독료를 지원하는 것은 기간적으

로도, 예산적으로도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특정 장소에서 유료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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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년센터 또는 공공도서관 내에서 유료형 AI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면 청년센터의 활성

화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유

료형 AI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청년층의 AI 서비스 사용에 따른 이질적인 

집단을 분류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

째, 본 연구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 

과정에서는 전체 청년층 중 AI 서비스를 사용한 청년층에 

국한하여 결과가 도출된 것이기에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전체 청년층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상의 한계로서 본 연구에서 활용

한 데이터의 변수는 객관적인 차원에서 청년층의 디지털 

및 AI 활용 역량을 측정한 것이 아닌 자기보고식 문항의 

주관적인 차원에서 측정이 이루어졌기에 실제로 청년층이 

보유한 기술적 능력과 응답한 결과에서의 간극이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2024년 특정 시점에 수집된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독립변수와 AI 서비스 잠재프

로파일 유형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단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면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시간에 따른 AI 서비스 사용 변화 및 명확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종속

변수에 활용한 AI 서비스 활용 빈도는 교육, 주거, 편의, 

금융 등 8개 영역을 바탕으로 잠재프로파일을 유형화하였

는데 각 AI 서비스 영역에 따른 고유한 특성이나 난이도에 

따른 세밀한 활용 차이는 심층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한

계가 있다.

AI 서비스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제는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은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AI 서비스를 적극적으

로 활용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할 수 있다. 이에 정부와 교육기관, 민간기업 등에

서는 AI 서비스를 활용하고 장려하는 것과 더불어 청년층

이 AI 서비스를 일상생활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청년층이 AI 서비스를 현명하

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됨으로써 청년층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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